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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·금융전문가 출신 이사 비율…BBCN, 한인은행권 첫 50% 돌파

BBCN 이사회의 회계·금융 전문가 출신 이사 비율이 50%에 달하

게 됐다.

BBCN 은행(행장 케빈 김)의 지주회사인 BBCN 뱅콥은 15일 한

인 회계법인 'CKP'의 최기호(58·사진) 공동대표와 이스트웨스트 

뱅크 CCO(최고대출책임자) 출신인 윌리엄 J. 루이스(70)를 이사

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.

최 이사는 감사·자산 및 부채·위험 및 규정준수·비즈니스전략계

획 위원회, 루이스 이사는 자산 및 부채·위험 및 규정준수·감사·

대출 위원회에 각각 속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.

최 이사는 일리노이대에서 회계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했으

며 25년여 동안 이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국 최대 규모 한인 운영 

회계법인 CKP를 이끌고 있다. 한인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

회장도 역임했다.

이로써 BBCN 이사회는 공인회계사(CPA) 또는 은행 실무 경력

이 있는 이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. 최근 한인은행권

에서 회계 및 재정, 금융 분야 전문가의 이사 영입이 잦아졌음을 

감안해도〈본지 9일자 경제섹션 3면> 전체의 50%는 한인은행권

에선 가장 높은 비율이다.

이날 현재 총 10명으로 구성된 BBCN 이사회에서 CPA 출신은 3

명이다. 

최 신임이사와 지난 3월 영입된 회계컨설팅 전문회사 주엘스, 레

가스피 앤 컴퍼니 대표 데일 S. 주엘스(63) 박사 외에 지난 4월 

공식 선임된 케빈 김 행장 역시 CPA로서 아서앤더슨, KPMG 등

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.

BBCN 이사회의 은행 실무 경력을 지닌 이사는 2명이다. 루이스 

이사 외에 지난 5월 영입된 데이비드 P. 말론(63) 이사가 패서디

나의 커뮤니티 뱅크 행장 출신이다.

케빈 김 행장은 "두 이사는 BBCN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매

우 중요한 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"이란 말

로 회계·금융 분야 전문가 출신 이사 영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

다.

다른 한인은행들도 최근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이사들의 전문성 중시 분위기, 은행 감독당국의 재정보고서에 적힌 수치를 

해독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사 영입 권고에 따라 CPA나 은행 출신 이사 영입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.

한 은행 관계자는 "개인차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CPA나 은행 고위직 출신 이사는 은행 경영

의 전문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"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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